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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정부와 민간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규모의 확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려

는 스타트업들의 창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스타트업을 롤모델로 삼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공을 경험으로 연쇄창업을 도전하는 창업자와 달리 초기 스타트업들은 팀원 채용, 기술 개발, 자금 유치 등 다양한 문

제에 직면하게 된다.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크 연계, 초

기 투자 등의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와 투자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특성과 창업성과

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총 11개의 가설

을 세우고, 실증연구를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전 지역에 소재한 스타트업 창업가와 종사자들 302명에게 설문을 받았으며,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의 특성 중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그리고 학습 지향성 등

과 같은 요인들이 창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통해 창업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인 보완점을 제시함으로써 스

타트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에 안착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차별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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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스타트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크 연계, 
초기투자 등의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멘

토와 투자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액셀러레이터들은 스

타트업이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트업의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술,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며, 성장을 위한 

투자자와의 매칭까지 도와준다.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들은 초기 단계부터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당 분야에

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성과와 관련된 지표들은 직/간접적으

로 액셀러레이터와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액셀러레이터에 관

한 연구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해외 연구에 기초하

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소수 연구를 살

펴보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위주의 연구로 진행되었고, 대

부분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매개변수로 하고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영향력 있는 

매개역할을 하는가에 관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액

셀러레이터의 역할 중에서 스타트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여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국내

에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스타트업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이나 역량을 기반으로 주로 연구하였으나, 본 연

구에서는 스타트업의 창업자보다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인 내부 구성원들의 역할에 더욱 초점을 두

고, 스타트업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특성, 창업성과, 액셀러레

이터의 역할의 개념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 수립과 스타트업의 

창업성과 증진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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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과 경쟁가치모

형(CVF=competing value model)으로 조합하였다. 자원기반이론

은 Penrose(1959)가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이라

는 책에서 처음으로 전략경영 관점으로 소개했으며, 
Grant(1991)는 “외부환경 보다는 경쟁우위가 기업들간 수익 

차별화의 핵심 원천이며, 기업의 내부자원과 역량은 기업전략

의 방향성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업 수익의 기본 원천”이
라고 하였다. 자원기반이론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내부 구성원

의 인적 자원 역량을 차별화하여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

로 창업가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 중요하다. 경쟁가치모형(CVF)에 따르면 조직들은 대부분 

내부의 조직문화를 발전시키는데(Cameron & Quinn, 1999), 그 

조직문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한다

(Bititci et al., 2004)는 것이다. 조직문화가 조직 구성원들의 가

치관, 욕구, 요구 등과 부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조

직의 성공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생존과 생산성 향

상을 위해, 조직의 역량과 특성을 활용하여 창업성과를 달성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Groysberg et al., 2019). 이 두 이론

을 근거로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는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과 올바른 조직문

화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관련 자료는 많이 있

지만 스타트업 창업성과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액셀러

레이터의 역할 관련 선행연구는 이에 비하여 적다. 
Christiansen(2014)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참여한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80% 이상의 보육기업이 성과를 창

출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Cohen et al.(2019)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내 146개에 달하는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

그램 데이터와 100명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스타트업의 창

업성과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실증

하였다. 김상철(2022)은 한국 내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

여한 경험이 있는 345명의 보육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액셀

러레이터 보육기업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를 통

해 액셀러레이터가 제공하는 교육, 멘토링, 네트워크와 초기

투자 네 가지의 프로그램 중 네트워크가 창업성과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2.1.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신기술, 트렌드, 디자인, 인문학적 요소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고, 부족한 인적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특성을 가진다(이창은, 
2021). 이러한 스타트업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원동력

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일부 스타트업

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성장하지 못하거나, 다양

한 요인으로 인해 생존하지 못한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주

로 필요로 하는 네 가지 지원은 기술 지원, 시장 판로개척 지

원, 금융 관련 지원, 네트워크 지원이며, 스타트업이 성공적으

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Clarysse & Bruneel, 2007). 이동기(2022)는 혁신성, 학습 지향

성, 네트워크 지향성, 재무적 특성과 글로벌 지향성을 스타트

업의 특성으로 정의하였으며, 남영현(2021)은 지식공유, IT 지

원, 흡수역량, 창의성을 스타트업의 내부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스타트업의 특성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이동기(2022)와 남영현(2021)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스타트업의 특성을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네트

워크 지향성과 학습 지향성으로 정의하였다.

2.1.1. 혁신성
혁신이란 과정부터 결과까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Jiménez-Jiménez & 
Sanz-Valle, 2011). 혁신성은 개인의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관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Calantone et al., 2002). 스타

트업의 기술혁신 의지는 창업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요인으

로, 기술혁신을 통한 창업성과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채
주석·박상석, 2019). 혁신성은 스타트업과 전통기업을 구분하

는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다수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하

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이동기, 2022). 창

업자 및 경영자의 혁신성, 조직 구성원의 혁신성이 높아질수

록 재무적 성과도 높아지고, 외부 네트워크 관리 활동도 활발

해진다.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에 유리하므

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김철희, 2022). 혁신성은 스타트업에 신규 아

이디어와 프로세스 등을 도입하는 능력이며(Hult et al., 2003). 
스타트업의 성과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인

이라 할 수 있다(남영현·서영욱, 2020). 스타트업 조직내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조직

문화 필요하다(신진교 외, 2009). 혁신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

문에, 지속적으로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의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김일천 

외, 2004). 

2.1.2. 조직문화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Tylor(1958)는 예술, 
지식, 도덕, 법률, 관습, 종교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합적

으로 습득한 다양한 습성과 능력을 문화라고 하였다. 복합적

이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인 문화가 조직에 적용되어 

발현되는 것을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라고 하며 통상적

으로 조직에 속한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신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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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행동 규범 등을 통칭한다.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알려주는 행동 규칙의 체계로

(Deal & Kennedy, 1982), 조직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며,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Pisano, 2019).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

되고 계승되는 조직문화는 조직 내·외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이경화, 2023). 조직문화는 조직의 구성원에게 공정성, 
윤리성, 혁신성과 재량권 등을 부여하였을 때 조직성과와 직

무만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박희봉 외, 2019). 박덕

환(2020)은 동적자원기반이론과 내생적 성장이론을 중심으로 

3,700개 중소기업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IT 조

직문화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 연구’를 통해 조직문화와 창업

성과간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조직은 급변하

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조직의 변화와 혁신은 창업자들과 경

영자들뿐만 아니라, 조직에 속한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

해야 한다(Kotter, 1996). 

2.1.3. 재무적 특성

창업초기 스타트업은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의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상황에

서도 자금의 부족과 실패의 위험을 겪는 경우가 많다

(Auerswald & Branscomb, 2003). 일반 창업기업들은 통상적으

로 자기자본을 활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매출을 내고, 유·무
형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활동을 통해 기업을 성

장시킨다. 이후 기업이 적정한 성장을 한 상황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기업공개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을 거치지

만, 스타트업은 매출이 없는 창업 초기 단계부터 액셀러레이

터 혹은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재무적,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 여유 자원을 확보하는 재무적 특성이 있다(이동기, 
2022). 스타트업은 외부로부터 투자유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

하여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한다. 조달한 자금은 

서비스와 제품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 성과를 만들고, 이를 토

대로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여 성장하는 과정을 반복한다(정
혜윤, 2022).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는 스타트업의 생

존율을 높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에 기

여할 수 있다(강원진 외, 2012). 기업이 보유한 여유 자원은 

혁신적인 위험추구 행동을 가능하게 하며, 창업자와 경영자들

에게 심리적인 여유를 제공한다(옥지호·백유진, 2015). 특히 

재무적인 여유 자원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쉽

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며,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프로

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난관을 극복하는 도움이 된다(George, 
2005).

2.1.4. 네트워크 지향성

네트워크는 다수의 기업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성

한 기업 간의 협력관계이다(Maggio & Powel, 1983). 자원기반 

관점에서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

업 내부의 자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외부의 자

원까지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이광철, 2023), 스타트업이 

필요한 자원을 외부로부터 획득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이 네

트워크 지향성이다(김현미, 2015). 스타트업은 불확실한 상황

에서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방향성 및 목표 

수립을 위해 네트워크를 활용한다(Ganesan, 1994). 사업기회에 

관한 정보는 무작위로 전달되므로(Cooper, 1993), 사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 네트워크가 중요하다(이승

배, 2013). 네트워크에 속한 관계 기업들은 경영성과를 도출하

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관계성을 통하여 기술, 제품, 서비스, 
노하우 등을 교환한다(Hsu et al., 2007).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강도는 네트워크에 속한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빈도, 친밀도, 
관계 등을 뜻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파트너들이 보유한 

자원, 지식, 기술, 브랜드 등의 유무형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Nahapiet & Ghoshal, 1998). 네트워크 지향성은 스타트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내부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타트업

의 성장과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이상

묵, 2018). 

2.1.5. 학습 지향성

학습 지향성은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Slater & Narver, 1995). 고객과 시장의 니즈, 트랜드의 변화 

등과 같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 
공유, 활용하는 활동이다(Hurley & Hult, 1998). 학습을 통해 

경쟁기업보다 빠르게 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

며, 장기적으로 스타트업이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핟다

(이숙영·문송철, 2011).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고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이해광, 2012) 학습 지향성은 

스타트업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몰입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므

로,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며 개인의 역량을 키

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상길, 2018). 경영자의 학습 지향성

은 조직의 학습 지향성에 영향을 끼치며, 스타트업의 창업성

과에 영향을 준다(윤성차, 2018). 학습 지향성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조직적 방향성이며(이주연, 
2020), 스타트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조직 구성원들이 학

습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스타트업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확산시키는 활동이다(이태규, 2021). 스타트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경

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학습 지향성이 필요하다. 



김용태·허철무

144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8 No.2

2.2.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액셀레이터(Accelerator)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2000
년대 중반에 나타난 새로운 투자 유형으로, 성공 여부가 불확

실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 한국은 ‘벤
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 보

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창
업기획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규정하고 있다. 최초의 액셀

러레이터 기업인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가 2005년 미

국 실리콘벨리에 설립되었고 많은 스타트업들을 성장시키면

서, 와이콤비네이터의 스타트업 육성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주

목받기 시작했다(최중빈, 2019).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교육, 투자, 자원 연계 등 밀착지원을 통해 창업 초

기 스타트업의 실패율과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액셀러

레이터는 기존의 엔젤투자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벤처캐피

탈이 초기 스타트업에게 제공하지 못하던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영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액셀러레이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신진오, 2018). 액셀러레이터는 해당 산업 분야

별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일정 기간 보육을 통해 

투자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투자가 중심이 되는 벤처캐

피탈과 차별성을 갖는다(정문수, 2023). 액셀러레이터는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민간주도형과 정부주도형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주도형 액셀러레이터는 개인이나 기업의 

영리추구 목적을 위해 설립·운영되며, 정부주도형 액셀러레이

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설

립·운영한다. 액셀러레이터라는 개념과 운영의 역사가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액셀러레이터는 창업생태계에서 스타트업

을 활성화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Drori & Wright, 2018). Hallen et al.(2020)은 액셀러레이팅 프

로그램을 참여한 스타트업과 참여하지 않은 스타트업을 비교

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이 보다 빠르

게 창업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액셀러레이터와 

관련된 국내외 최근 선행연구를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창업성과

창업성과는 생산성, 고객만족도, 서비스 향상, 목표 달성 등

과 같이 조직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

물이다(Burke & Litwin, 1992). 스타트업의 창업성과는 스타트

업이 효율적으로 스타트업을 경영 하였는가를 측정할 수 있

는 평가 기준으로, 스타트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현황을 

평가하고 스타트업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 여부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이다(Parasuraman et al., 1994). 스타트업의 창업성

과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해석과 분석 요인이 다양하며, 재

무적/비재무적 지표, 객관적/주관적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이승배, 2013). Cooper(1993)는 스타트업의 창업성과

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는 새롭게 제안한 

모형에서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창업자 특성, 창업과정, 초기기업 특성과 환경을 제시

하며 이론적인 틀과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업성과

는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성과로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재무성과와 이익상승률 등의 

객관적인 성과와 창업기업의 보유 기술력, 신제품의 개발 진

행 정도, 외부의 평판 등의 주관적인 성과를 사용하기도 한다

(최재성, 2013).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은 매출액과 같은 정량

적이고 객관적인 성과보다 직원의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Stuart & Abetti, 
1987). 특히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은 매출, 수익, 시장점유율 

등이 저조하여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

무적성과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성과 측정의 필요성이 강조된

다(김상진·한진수 2007). 비재무적 성과는 재무적 성과의 선행

지표이므로(Behn & Riley, 1999), 스타트업의 창업성과를 측정

할 때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측정 보다 장기적인 비재무적 성

과측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지성권·김숙정, 2007).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스타트업의 성장에 액셀러이터의 역할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창업자의 역량보다 

조직역량 관점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

계하였다.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스타트업의 특성인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네트

워크 지향성과 학습 지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액셀러레

이터의 역할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스타트업의 특성이 창

업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창업

성과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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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혁

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지향성, 학습 지향성,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스타트업의 특성 중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네트워

크 지향성, 학습 지향성이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김문선 외(2012), 정대용·양준환(2008), 진홍·차완규(2020), 
Neubert(2017), Kenny & Fahy(2013), George(2005), 등의 선행연

구와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스타트업의 특성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1: 스타트업의 특성 중 혁신성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스타트업의 특성 중 조직문화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스타트업의 특성 중 재무적 특성은 창업성과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스타트업의 특성 중 네트워크 지향성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스타트업의 특성 중 학습 지향성은 창업성과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특성인 혁신성, 조직문

화,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지향성, 학습 지향성 간의 관계에

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선행연

구를 추론하여 설정하였다.
김영범·양동우(2021)는 선행연구를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역

할 중 교육과 멘토링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 달성을 위한 혁

신성에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으며, 투자 지원은 혁신성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진한 외(2020)는 창업보육기관의 액

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스타트업의 핵심역량을 완전 매개하

여 창업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원진 외(2012)는 스타트업의 재무적 특성 중 하나인 외부 

투자금의 활용이 많을수록 창업성과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배영임(2016)은 창업보육센터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네

트워크 지원이 입주기업의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기혁 외(2019)는 액셀러레이터가 스

타트업에게 효과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타

트업이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는 스타트업이 학습 지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액셀러레이팅을 받는 제한된 기간내에 불필

요한 학습은 오히려 성과 창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설 2: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특성과 창업성

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1: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혁신성과 창업성

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2: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조직문화와 창업

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3: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재무적 특성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4: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지향성

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5: 액셀러레이터 역할은 스타트업의 학습 지향성과 창

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는 김춘근 외(2014), Cohen et al.(2019), 이동기(2022) 등의 선

행연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액셀러레이터 역할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과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연구 방법과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한 

실증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설문은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전 지역에 소재한 스타트업 창업가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설문

지, SNS 및 엔트러스트 서베이를 통해 총 3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유효한 302개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SPSS 23.0을 이용하였으며, 실

증분석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표 1>에서 제시한 7개의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

하기 위해 각각의 가설들을 각각 검증하는 대신 복잡한 인과

관계를 분석하도록 고안된 공분산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활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구조방정식모형 소프트웨어인 IBM의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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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항목 근거

혁신성

1)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시도 여부 

2) 창의적이고 새로운 업무 처리 방법 추구 여부

3) 기업을 창의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4)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 도입 증가 여부

5)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법 모색 여부

양희종

(2021)

조직문화

1) 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 간, 직종 간 서로 융통성있게 

조정하는지 여부

2) 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 간, 직위 간 원활하게 협조하는지 

여부

3) 업무처리, 절차 등의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

4) 타 부서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신뢰하는지 여부

5) 동료 간(같은 부서, 팀원 등)에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6) 명백한 비전(목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7) 회사의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 개발, 제안, 개인적인 시간 

할애를 원하는지 여부

8) 상호 간의 동의를 구해 목표를 확정하는지 여부

9)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새로운 업무절차를 모색하는지 

여부

10)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된 업무조직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1) 상세한 업무처리지침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2)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

김영곤

(2020)

재무적 

특성

1) 사업에 필요한 재무적 자원 조달이 쉬운지 여부

2) 내부적인 자금의 조달이 쉬운지 여부

3) 외부 차입 등 자금확보가 쉬운지 여부

4)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유치가 쉬운지 여부 

5) 신규사업 진출에 필요한 자원 조달이 쉬운지 여부

이동기

(2022)

네트워크 

지향성

1) 주변 거래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3) 다른 전문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김순한

(2018)

학습

지향성

1) 개인의 학습능력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수단 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2) 개인학습이 회사발전의 핵심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3) 구성원들의 학습을 비용보다는 투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4) 개인학습을 회사의 생존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보는지 여부

5) 학습을 중단하면 개인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윤경희

(2021)

액셀러레
이터의 
역할

1)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잠재 고객과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여부

2) 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노력 여부

3)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시장 진출전략 

수립 노력 여부

4) 기관·단체의 지원으로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여부

5) 기관·단체의 지원으로 제품·기술의 실증 테스트 기회를 

얻기 위한 노력 여부

6) 기관·단체의 지원으로 잠재적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 여부

이동기

(2022)

창업성과

1) 거래처 수가 증가하는지 여부

2) 고객만족도 및 고객 확보율이 높아지는지 여부

3)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는지 여부

4) 회사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여부

5) 동종기업에 비해 성장잠재력이 높아지는지 여부

이준구

(2021)

<표 1> 측정항목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으

며, 리커트 척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 항목을 측정하였

다.

변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혁신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장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

권재현(2008)
양희종(2021)

조직문화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체계이며,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야 할 규범과 행동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신념, 가치 등을 
기반으로 행하는 엄무처리 기준과 방식

신혜숙(2014)
고유민(2017)
김영곤(2020)

재무적 특성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내부 자금 

혹은 외부 자금 유치 방법 및 확보 방법
유재훈(2011)
이동기(2022)

네트워크 
지향성

파트너, 고객, 전문가, 정부 등 유관기관과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정도

김현미(2015)
김순한(2018)

학습 지향성
조직이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에게 학습을 장려하고 노력하는 정도

Baker & Sinkula
(1999)

윤경희(2021)

액셀러레이
터의 역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는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업무

Cohen &
Hochberg

(2014)
이동기(2022)

창업성과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내부적 자완과 외부적 자원 
등을 투입하여 얻은 노력의 결과 정도

Hallen et al.
(2020)

이준구(2021)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Ⅳ.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표본은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전 

지역에 소재한 스타트업 창업가와 임직원들 302명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163명
(54.0%), 여자 139명(46.0%)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37명(12.3%), 30대 115명(38.1%), 40대 

89명(29.5%), 50대 44명(14.6%), 60대 이상 17명(5.6%)으로 30
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고졸 이상 38명
(12.6%), 대졸 이상 221명(73.2%), 대학원졸 이상 43명(14.2%)
으로 대졸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수의 경우 5
인 미만 53명(17.5%), 10인 미만 44명(14.6%), 30인 미만 70명
(23.2%), 50인 미만 41명(13.6%), 50인 이상 94명(31.1%)으로 

50인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소재지의 경우 서

울 138명(45.7%), 경기/인천 91명(30.1%), 강원도 3명(1.0%), 충

청도 9명(30.%), 전라도 9명(3.0%), 경상도 47명(15.6%), 제주

도 5명(1.7%)으로 서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기간의 

경우 1년 미만 14명(4.6%), 3년 미만 41명(13.6%),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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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명(22.2%), 7년 미만 40명(13.2%), 7년 이상 140명(46.4%)으
로 7년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분야의 경우 ICT 
29명(9.6%), 기계/전자 57명(18.9%), 의료/바이오 19명(6.3%), 
지식서비스 40명(13.2%), 화학/소재 19명(6.3%), 문화/콘텐츠 

27명(8.9%), 기타 111명(36.8%)으로 기타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경우 있다 104명
(34.4%), 없다 198명(65.6%)으로 없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희망의 경우 있다 165명
(54.6%), 없다 137명(45.4%)으로 있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가장 필요한 것은 투자 지원 

142명(47.0%), 공간 지원 12명(4.0%), 판로 지원 38명(12.6%), 
교육 지원 41명(13.6%), 전문 멘토링 지원 33명(10.9%), 네트

워크지원(교류) 36명(11.9%)으로 투자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AMOS SEM에서 성별, 엑셀러레

이팅 프로그램 참여경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희망으

로 통제 변수를 구분하여 재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진행 했을 경우,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조직문화와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의 관계에서 (β
=-0.501, p<.01,) 부(-)의 채택과 (β=-0.295) 기각으로 네트워크

지향성과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의 관계에서의 (β=0.527, 
p<.05) 정(+)의 채택과 (β=-0.275) 기각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습지향성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의 (β=-0.036) 기각과 (β
=0.169, p<.05) 정(+)의 채택으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창업

성과의 관계에서의 (β=0.19, p<.01) 정(+)의 채택과 (β=0.097) 
기각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경험을 통제 변인으로 진

행 했을 경우,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혁신성과 엑셀러레이터

의 역할 간의 관계에서 (β=0.147) 기각과 (β=0.618, p<.01) 
정(+)의 채택으로 조직문화와 엑셀러레이터의 역할 간의 관계

에서 (β=0.023) 기각과 (β=-0.474, p<.05) 부(-)의 채택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지향성과 엑셀러레이터의 역할 간의 관

계에서 (β=0.588, p<.1) 정(+)의 채택과 (β=0.107) 기각으로 

분석되었고 학습지향성과 엑셀러레이터의 역할 간의 관계에

서 (β=-0.065) 기각과 (β=0.492, p<.01) 정(+)의 채택으로 조

직문화와 창업성과의 관계에서는 (β=0.409, p<.05) 정(+)의 

채택과 (β=0.101) 기각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지향성과 창

업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β=0.293) 기각과 (β=0.565, p<.01) 
정(+)의 채택으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창업성과의 관계에

서의 (β=0.194) 기각과 (β=0.17, p<.01) 정(+)의 채택으로 분

석되었다.
셋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희망을 통제 변인으로 진

행 했을 경우,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조직문화와 엑셀러레이

터의 역할 간의 관계에서 (β=-0.375, p<.05) 부(-)의 채택과 

(β=-0.255) 기각으로 조직문화와 창업성과간의 관계에서 (β
=0.353, p<.01) 정(+)의 채택과 (β=0.062) 기각으로 분석되었

다. 네트워크지향성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β=0.295) 
기각과 (β=0.619, p<.01) 정(+)의 채택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63 54.0

여자 139 46.0

연령

20대 37 12.3

30대 115 38.1

40대 89 29.5

50대 44 14.6

60대 이상 17 5.6

최종학력

고졸 이상 38 12.6

대졸 이상 221 73.2

대학원졸 이상 43 14.2

임직원 수

5인 미만 53 17.5

10인 미만 44 14.6

30인 미만 70 23.2

50인 미만 41 13.6

50인 이상 94 31.1

사업장 소재지

서울 138 45.7

경기/인천 91 30.1

강원도 3 1.0

충청도 9 3.0

전라도 9 3.0

경상도 47 15.6

제주도 5 1.7

창업기간

1년 미만 14 4.6

3년 미만 41 13.6

5년 미만 67 22.2

7년 미만 40 13.2

7년 이상 140 46.4

사업분야

ICT 29 9.6

기계/전자 57 18.9

의료/바이오 19 6.3

지식서비스 40 13.2

화학/소재 19 6.3

문화/콘텐츠 27 8.9

기타 111 36.8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다 104 34.4

없다 198 65.6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희망

있다 165 54.6

없다 137 45.4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가장 필요한 것

투자 지원 142 47.0

공간 지원 12 4.0

판로 지원 38 12.6

교육 지원 41 13.6

전문 멘토링 지원 33 10.9

네트워크지원(교류) 36 11.9

전체 302 100.0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4.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최종 수집된 데이터(n=302)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실

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은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사

와 타당성 검사가 있다.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하여 측정항

목의 타당성을 검사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ronbach's α 계수(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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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를 이용하였다(홍세희, 2000). 그리고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중 요인적재값을 집중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은 ±0.4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강현철, 2013).

변수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측정오차 Cronbach's α C.R AVE

혁신성

혁신1 0.82 0.26

0.914 0.922 0.703

혁신2 0.862 0.233

혁신3 0.849 0.301

혁신4 0.793 0.373

혁신5 0.808 0.28

조직문화

문화1 0.762 0.304

0.939 0.948 0.604

문화2 0.748 0.306

문화3 0.716 0.452

문화4 0.728 0.352

문화5 0.756 0.307

문화6 0.798 0.335

문화7 0.767 0.422

문화8 0.761 0.363

문화9 0.767 0.331

문화10 0.805 0.333

문화11 0.72 0.537

문화12 0.699 0.41

재무적 특성

재무1 0.858 0.263

0.931 0.929 0.723

재무2 0.847 0.273

재무3 0.869 0.251

재무4 0.849 0.339

재무5 0.857 0.277

네트워크 
지향성

네트1 0.779 0.198

0.859 0.911 0.72
네트2 0.833 0.166

네트3 0.799 0.226

네트4 0.718 0.364

학습 지향성

학습1 0.824 0.313

0.923 0.916 0.687

학습2 0.813 0.376

학습3 0.884 0.233

학습4 0.885 0.276

학습5 0.803 0.419

액셀러레이터
의 역할

엑셀1 0.872 0.305

0.952 0.942 0.729

엑셀2 0.887 0.299

엑셀3 0.897 0.265

엑셀4 0.867 0.297

엑셀5 0.885 0.238

엑셀6 0.849 0.313

창업성과

성과1 0.709 0.441

0.899 0.914 0.681

성과2 0.805 0.239

성과3 0.838 0.23

성과4 0.838 0.295

성과5 0.822 0.305

<표 4>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유사한 두 개의 개념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Fornell & Larcker(1981)가 제시한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 을 사용하

였다. 각 구성개념에서 AVE의 제곱근 값이 해당 구성개념과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값을 초과하면 판별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김계수, 2007).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성 측정 결과 신뢰성을 저해

하는 항목은 없었으며, 신뢰성 검증에 사용된 Cronbach's α 

값은 0.859에서 0.952로 분포되어 권장치(0.6 이상)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홍세희, 
2000). 또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요인적재 값을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되어 측정항목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값

을 이용한 판별 타당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강현철, 2013). 이는 설문 문항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대각선에 표기한 분산추출값의 제곱

근 값이 각 요인의 상관 계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성 개념들 간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요인
요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혁신성 0.838　 　 　 　 　 　 　

조직문화 .800* 0.777　 　 　 　 　 　

재무적 특성 .555* .659* 0.850　 　 　 　 　

네트워크 
지향성

.725* .801* .618* 0.849　 　 　 　

학습 지향성 .708* .748* .569* .677* 0.829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714* .676* .641* .667* .695* 0.854　 　

창업성과 .750* .797* .637* .778* .712* .745* 0.825　

평균 3.624 3.658 3.190 3.844 3.446 3.286 3.593

표준편차 .827 .718 .909 .653 .928 1.001 .781

* p<0.01

<표 5> 구성개념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4.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 후, 수집된 데이터

가 본 연구모형에 적합한지 AMOS를 이용하여 적합도 검증

을 실시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초기 총 42개의 

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적합도에 대한 검증은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GFI(Goodness-of-fit Index) 0.9 이상

이며, NFI(Normed Fit Index) 0.9 이상, CFI (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0.05 이하에 

대한 p값(>=0.05) 등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χ²=1512.591 (df=798), p=0.000, χ²/df=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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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I=0.803, NFI=0.874, CFI=0.936, RMR=0.04로 모든 지수가 

권장치 이상으로 적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곧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

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홍세희, 2000). 

4.4 연구가설 검증결과

총 302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SEM)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

식 분석을 활용해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정도이다. 연구모형 적합도를 살펴

보면 χ²=1269.85 (df=718), p=0.000, CMIN/DF=1.769, 
RMR=0.037, NFI=0.888, CFI=0.948, GFI=0.825, AGFI=0.800, 
TLI=0.943, IFI(Delta2)=0.948로 나타나, 홍세희(2000)가 제시한 

CFI, TLI, RMR 중심의 모델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Estimate S.E. C.R. P

혁신성 → 창업성과 0.023 0.079 0.284 0.777

조직문화 → 창업성과 0.197** 0.097 2.042 0.041

재무적 특성 → 창업성과 0.019 0.038 0.495 0.621

네트워크지
향성

→ 창업성과 0.52*** 0.125 4.174 ***

학습
지향성

→ 창업성과 0.041 0.049 0.827 0.408

혁신성 →
액셀러레이
터의 역할

0.582*** 0.132 4.403 ***

조직문화 →
액셀러레이
터의 역할

-0.306* 0.165 -1.858 0.063

재무적 특성 →
액셀러레이
터의 역할

0.309*** 0.064 4.801 ***

네트워크지
향성

→
액셀러레이
터의 역할

0.296 0.202 1.467 0.142

학습
지향성

→
액셀러레이
터의 역할

0.345*** 0.083 4.146 ***

액셀러레이
터의 역할

→ 창업성과 0.171*** 0.043 3.938 ***

*** p<0.01, ** p<0.05, * p<0.1

<표 6> 가설검증 결과

가설검증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스타트

업 특성 중 혁신성은 창업성과에 β=0.023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기각되었으며, 조직문화

는 창업성과에 β=0.197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1-2는 지지가 되었으며, 재무적 특성은 창업성과에 

β=0.019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
은 기각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지향성은 창업성과에 β=0.52
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4는 지지가 

되었으며, 학습 지향성은 창업성과에 β=0.041로 아무런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5은 기각되었다.
둘째, 스타트업 특성 중 혁신성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β=0.582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는 

지지가 되었으며, 조직문화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β

=-0.306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지지가 되었다. 또한, 재무적 특성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β=0.309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은 

지지가 되었으며, 네트워크 지향성은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β=0.296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그리고 학습 지향성은 액셀러레이터의 역

할에 β=0.345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5는 지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창업성과에 β=0.171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가 되었

다.

4.5. 동일방법편의 검증

본 연구는 응답자의 자기보고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배제할 수 없다.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가 실증연구의 타당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

으므로, 사전 단계에서 설문 항목에 따른 응답자 분리, 조사 

시점의 분리 등의 방법을 통해 변수를 별도의 방법을 통해 

측정하여 연구설계 및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사후 단계에

서 통계분석을 통해 동일방법편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 

통계적인 방법으로 Harman의 single factor test를 실시하였으

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전체 변수의 문항을 포함하는 주성

분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 1개가 총 설

명력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오

염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Podsakoff et al., 2003).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경우 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의 설명

력이 22.574%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자료는 동일방법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4.6. 논의

이상의 가설 검정 결과를 기반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스타트업의 특성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에서 스타트업의 특성인 조직문화와 네

트워크 지향성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검증

되었다. 이는 동적자원기반이론과 내생적 성장이론을 중심으

로 조직문화와 경영성과 간의 영향관계가 있다는 박덕환

(2020)의 선행연구와 스타트업에게 네트워크가 창업성과에 직

접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는 김상철(2022)의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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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한다. 반면 스타트업의 특성인 혁신성은 창업성과에 아무

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타트업의 특성

인 혁신성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동기(2022)의 선

행연구 결과에 부합되는데, 약 60%에 달하는 응답자가 창업 

5년 이상의 성장기 혹은 도약기 스타트업에 재직 중이며, 약 

44%에 달하는 응답자가 30인 이상의 기업에 재직하는 본 연

구의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새로운 제품이나 서

비스를 개발하는 혁신성보다는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

하는 부분이 더 창업성과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

될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의 재무적 특성은 창업성과에 아

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이 매출이 

적은 상태에서도 상황에 따라 외부 자금을 확보하여 기술 개

발과 서비스 확장을 하는 재무적인 특성이 있지만, 이는 이동

기(2022)의 선행연구에서 스타트업의 재무적 특성이 창업성과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와 같다. 김상철·동학림

(2021)의 선행연구에서 초기 투자지원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한 상

황이기 때문에 창업성과에 영향이 없거나 초기 투자 유치 금

액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외부 자금 확보를 통해 창업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의 

재무적 특성은 일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한하

여 유의미하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상 

성장기 혹은 도약기 기업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 보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학습 지향성도 창업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 지향성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동기(2022)의 선행연구 결과에 

부합되는데,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스타트

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1인 다역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지만, 30명에 달하는 스타트업 조직에서는 

각자의 파트만을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전문성을 선호하며, 
새로운 업무보다는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추

론할 수 있다.
둘째,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특성과 창업성 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에서 액셀러레

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특성인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학습 지향성과 창업성과 간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

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김영범·양동우(2021), 김진한 외(2020), 
강원진 외(2012) 등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반면 네트워크 

지향성과 창업성과 간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상철·동학림(2021), 김상철(2022) 등의 선행연구에서 액셀러

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중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게 네트워크

가 창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과 상반되

는데, 네트워크는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들에게 성장과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상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한 스타트업의 임직원들은 안정적

인 네트워크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네트워크보다

는 비즈니스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투자 지원, 교육 

지원, 판로 지원 등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유의한 정(+)의 영향관

계가 검증되었다. 이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창업성과에 영

향을 미친다는 김춘근 외(2014), Cohen et al.(2019) 등의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 위 결과를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

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5.1. 연구결과

액셀러레이터에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액셀러레이팅, 액셀러

레이터의 역할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연구가 대부

분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

상으로 스타트업의 특성 하위 구성요소인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지향성, 학습 지향성이 창업성과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지와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통해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스타트업의 특성 중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그리고 

학습 지향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창업성과에 직접적인 효과

보다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통해 창업성과로 이어지는 것

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창업성과에 직접적

인 효과로는 조직문화와 네트워크 지향성 등이 있었으며, 액

셀러레이터의 역할 역시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1.1.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들은 스타트업 창업가 개인의 

역량과 능력 등 창업가의 역할이 창업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였으나,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과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가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경쟁가치모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이는 차완규(2018)
가 경쟁가치모델 관점으로 조직문화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

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이를 통해 스

타트업이 창업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문화를 만들고 개선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유의

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김춘근 외(2014), Cohen 
et al.(2019)의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

향을 끼친다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액셀러레이터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후속연구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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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특성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에서 액셀러레

이터의 역할은 네트워크 지향성과 창업성과간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 규

모 등에 따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선호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와 기각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스타트업의 산업분야 및 

성장단계에 따라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의 산업분야, 특성 등

을 고려하여 더욱 세분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 지원, 교육 지원, 판로 지원, 네트워

크 지원 등이 있으며,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자금 지

원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스타트업이 액셀

러레이터를 선택할 때 투자 지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권용석 외, 2019).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

는 기술 창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생

계형 창업 비중이 높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모험자본 성격의 

벤처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스타트업의 생존과 혁신적

인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모험자본 성격의 투자 규모 확대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의 특성 중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그리고 학습 지향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창업성

과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통해 창업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타트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에 안착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

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성장단계에 따라 스타트업의 요구를 

분석하여 민간 분야와 공공분야의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액셀

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언한다.

5.2.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첫째, 전국 스타트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으나 

75% 이상의 응답이 수도권인 지역인 서울/경기/인천으로 집

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설문 응답자 중 창업 기간이 5년 이상인 스타트업에 

재직중인 임직원이 약 60%, 재직 중인 스타트업의 임직원 수

를 확인한 결과 30명 이상의 임직원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재

직 중인 응답자 비율이 44% 이상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응답자들이 재직 중인 스타트업은 시장에 어느 정

도 안정적으로 안착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기

간이 다양한 스타트업을 보다 균등하게 조사하여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이러한 설문조사

는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이해와 선입견 등에 따라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구성의 설문 항목들이 있었기 때문

에, 응답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입사 시기, 조직에 대한 애착과 

이해 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과 응답자의 자기보고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배제할 수 없다. 동일

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가 실증연구의 타당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설문 조사시 설문 항목에 따른 응

답자 분리 혹은 조사시점의 분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변수를 별도의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연구설

계 및 자료수집을 하는 사전 단계에서부터 동일방법편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매개변

수가 아닌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창업

성과에 효과를 미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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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long with the expansion of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ment in startup discovery and funding, has led to the emergence of startups seeking to generate outstanding results based on 
innovative ideas. As successful startups serve as role models, the number of aspiring entrepreneurs preparing to launch their own startups 
continues to increase. However, unlike entrepreneurs who challenge themselves with serial entrepreneurship after experiencing success, 
early-stage startups face various challenges such as team build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fundraising. Accelerators play a dual role 
of mentor and investor by providing education, mentoring, consulting, network connection, and initial investment activities to help startups 
overcome various challenges they face and facilitate their growth.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s and their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nd analyzed whether accelerator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 total of 11 hypotheses were propos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302 startup 
founders and employees located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for empirical research. SPSS 23.0 and Amos 23.0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factors such as innovation, organizational culture,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learning orientation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s, rather than having a direct impact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re linked to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rough the role of accelerators. By analyzing the impact factors of startup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is study presents research on the role of accelerators and provid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investment and differentiated acceleration programs, enabling startups to 
seize the market and grow stably in the market.

Keywords: Startup characteristics, innovativeness, organizational culture, financial characteristics, network orientation, learning 
orientation, role of accelerator, entrepreneur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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